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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금융 뉴스

중국

물가 안정으로 
경기부양책 추가 실시 전망

이소양 연구원

 중국의 6월 중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었음.

 계절 전환 요인으로 소비자물가지수(CPI)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야채 및 돼지고기 가격이 전월대비 

각각 26.9%, 18.0% 하락하면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의 3.0%보다 0.8%p 낮아진 2.2%

로 2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.  

 대외 수출 둔화, 국내 소비 수요 부진, 석유 가격 하락 등으로 비철 금속, 철 금속, 화학 원료 가격

이 전월대비 각각 7.6%, 6.7%, 5.0% 하락하면서 6월 생산자물가는 2.1% 하락, 4개월 연속 마이

너스 증가율을 나타냄.

 한편,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3.3% 상승한 반면, 생산자 물가지수

는 전년동기대비 0.6% 하락함.

 중국사회과학원 양즈용(楊志勇)은 물가 안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로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실

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. 

 6월 중 구매자관리지수(PMI)가 50.2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생산자물가가 4개월 연속 

하락하여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함.

 지난달에 경기부양책을 실시했는데 6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.2%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기 

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추가로 지준율과 기준금리를 인하하고, 세금개혁안 시범시행 지역 확대를 

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함.

 그러나, 지난 6월 중국의 부동산 평균 가격이 9개월 만에 처음 상승한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

경기부양책을 추가로 실시할 경우 부동산 거품과 인플레이션이 재현할 우려도 제기함. 

 (신랑망, 하쉰망, 7/12 등)


